
대한바이오, 분식회계 인정하나 횡령은 부인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한바이오링크(대표 고영수)는 자사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상무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분식회계에 의한 횡령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판명됐다고 7월10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 3월 대한바이오에 대해 유형자산의 과대계상과 회사자금 횡령(약 25억원) 혐의로 대표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 시장은 대한바이오의 매매거래를

5일간 정지했었다.

대한바이오는 분식회계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등의 조치는 인정하지만, 대표이사 등의 횡령은 인정할 수 없

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고, 일부 혐의를 벗게 돼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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